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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변화
 -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보다 일관되게 일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, 최근의 에코 세대는 과거에 비해 일의 
중요성을 높게 평가함.
 -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여가생활과 학업/능력개발을 삶에서 중요시하였으며, 베이비붐 세대는 12년 
전보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. 
 -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자기 평가는 에코 세대의 자기 평가보다 낮고,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
부정적으로 변화함.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｜­에코­세대와­베이비붐­세대는­상이한­정치적,­사회적­상황을­경험함에­따라­직업의식의­
차이가­존재할­것으로­예상함.
●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
크고 정치적, 사회적 발언권도 강력함.
 -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상이한 정치적,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 
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도 서로 다름.
●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대론적 시각1) 을 견지하면서 한국 사회의 직업의식 변화 
실태를 살펴보고자 함.
 -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비교는 ‘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비교’를 의미하므로 일에 대한 가치, 삶에서 
일과 노동의 의미, 일에 대한 태도, 삶의 만족 등 직업의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기대됨.
<표 1>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
베이비붐 세대 (1955-1963년생) 에코 세대 (1979-1992년생)
인구 규모 695만명 954만명
1인 가구 58만 가구 100만 가구
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2.04명 1.10명
주된 거처의 종류 아파트 52.3% 단독주택 49.6%
출생·성장기 평균 형제자매 수 5~6명 2명
유년기 정치상황 5.16과 유신 민주화
청년기 대졸 이상 비율 28.0% 76.0%





1) 칼 만하임(Karl Mannheim) 
이래 사회학에서는 세대(gen-
eration)에 대한 이론적, 경험
적 연구가 수행되었음. 유사한 
시기에 태어나 공통의 사회경
제적 경험을 갖는 인구집단의 
동질성에 주목한 것이 세대개
념임. 
I 자료 I
1) 통계청(2012) 베이비부머 및 
에코 세대 인구·사회적 특성분석
(요약), 
2) 한준(2015). 세대 간 격차 수준
Korean Social Trends. 
p.304
I 주 I
이 글은 “한상근 외(2018), 『한국인의 
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18)』, 한국
직업능력개발원” 보고서 중 세대별 
직업의식을 분석한 내용 일부를 




●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998년 이후 매 4년마다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」연구를 실시
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함.
● 분석 대상: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(2006, 2018)」응답자 중 에코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 추출
<표 2>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분석 대상자
세대
2006년 조사 2018년 조사
N % N %
전체 응답자
8,700명 100.0 1,500명 100.0
* 일반 성인 4,500명,  대학생 1,500명, 
 고등학생 2,700명 * 15
세-64세 일반 국민
에코 세대 4,898명 56.3 438명 29.2
베이비붐 세대 1,184명 13.6 266명 17.7
● 분석 방법: 
 - 첫째, 2006년 시점의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직업의식을 비교하고, 2018년 시점의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
세대의 직업의식 차이를 분석함.
 - 둘째, 12년 전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변화를 파악하고, 2006년 에코 세대와 2018년 
에코 세대의 인식 변화를 분석함. 
02 동일 시점의 세대 간 차이
｜­베이비붐­세대는­에코­세대보다­일의­가치를­중시하고­있으나­2006년에­비하여­2018년­
세대­간­인식­차이는­감소하였음.
● 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에 비하여 일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함. 2006년과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모두 베이
비붐 세대가 에코 세대에 비하여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 
 -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직장에 대한 관념을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음. ‘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음’에 
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찬성률은 2018년 기준 60.5%로 에코 세대보다 11.4%p 높음. 
●  그러나 12년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감소하였음. 
 - 특히 ‘자유시간보다 일 우선’에 대한 두 세대 간 찬성률의 차이는 2006년 31.2%p에서 2018년 13.0%p로 
매우 감소함.
｜­에코­세대는­베이비붐­세대보다­여가생활과­학업/능력개발을­삶에서­중요시함.
●  2006년과 2018년 조사 결과,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여가생활과 학업/능력개발을 더 중요시함. 
●  단, 12년 전과 비교하여 세대 간 중요도의 차이는 대체로 감소하였음. 
[그림 1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일의 가치 비교
I 주 I
1) 찬성률(%)은 5점 척도에서 ‘④
동의한다~⑤매우 동의한다’라
고 응답한 비율
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
p<0.01로 5점 척도의 평균 값 
차이를 나타냄.
  에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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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베이비붐 세대가 오랜 직장생활과 인생을 경험하면서 여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판단함. 
 - 에코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 
할 수 있음.
03 동일 세대의 12년간 직업의식 변화
｜­12년간의­시간­경과에도­불구하고­베이비붐­세대는­일과­노동­중심의­가치관을­견지­
하고­있는­반면­에코­세대는­과거에­비해­일의­중요성을­높게­평가함.
●  지난 12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는 일과 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여 베이비부머의 
사고는 유연하게 변화함.   
 - ‘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’라는 신념, ‘자유시간 보다 일 우선’이라는 생각은 12년간의 시간 경과에도 큰 
변화가 없음. 
 - ‘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것은 창피한 일’이라는 의견에 대한 찬성률은 2006년 69.3%에서 2018년 54.9%로 
14.4%p 감소함.
●  에코 세대는 12년 전에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일을 중시하는 
방향으로 바뀜. 
 - ‘자유시간보다 일 우선’에 대한 찬성률이 14.8%p  증가한 반면, ‘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음’에 
대한 찬성률은 5.6%p 감소함.
 - 한편 ‘성공하기 위해 학연과 지연이 중요함’에 대한 찬성률이 5.2%p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에코 세대는 12년 
전보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으로 변화함.
｜­베이비붐­세대는­12년­전보다­여가생활의­중요성을­높게­평가하며,­에코­세대는­학업/­
능력개발의­중요성을­과거에­비하여­낮게­인식함.
●  삶의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을 보면, 이전보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일의 
중요성을 낮게 평가함.   
 - 베이비붐 세대는 12년 전과 비교하여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은 16.0%p, 일의 중요성은 8.3%p, 종교의 
중요성은 8.1%p로 각각 찬성률이 감소함.
I 주 I
1) 찬성률(%)은 5점 척도에서 ‘④
동의한다~⑤매우 동의한다’라
고 응답한 비율
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





1) 찬성률(%)은 7점 척도에서 ‘⑤
중요하다~⑦매우 중요하다’라
고 응답한 비율
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
p<0.01로 7점 척도의 평균 값 
차이를 나타냄.
  에코 세대
  베이비붐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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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반면 베이비붐 세대에게 여가생활의 중요성은 12년 전과 비교하여 5.1%p 찬성률이 증가함.
●  에코 세대의 경우 12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학업/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찬성률이 18.0%p 현저히 
감소하고, 일의 중요성에 대한 찬성률도 2.8%p 줄어듦.
 - 가족생활, 여가생활, 일, 학업/능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모두 감소한 반면, 에코 세대가 인식하는 종교의 
중요성은 1.4%p 찬성률이 증가함.
｜­직업의­전문성에­대한­베이비부머의­자기­평가는­에코­세대의­자기­평가보다­낮고,­­
시간­경과에­따라­보다­부정적으로­변화함.
● 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스스로 낮게 평가함.
 - 지난 12년 동안 ‘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’에 대한 찬성률이 11.7%p 감소하였으며, ‘창의력 발휘’에 
대한 찬성률도 5.8%p 하락함. 
● 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에코 세대의 인식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변화함.
 - ‘사회에 봉사하는 바가 큼’, ‘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함’에 대한 찬성률은 2006년에 비해 2018년 각각 
14.2%p, 3.8%p 감소함. 
04 시사점
● 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의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
시사함. 
 -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경제 개발 시대를 보내고 오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, 생산적 노동을 중시하는 
경향을 보임. 그러나 일과 노동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가치관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.
 - 에코 세대는 미디어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으며 이제 본격적인 
직업 생활에 들어와 있음. 이들은 생산적 노동의 가치를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지만 꾸준하게 여가생활을 
중요시함. 
한  상  근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
I 주 I
1) 찬성률(%)은 5점 척도에서 ‘④
그런편이다~⑤매우 그렇다'라
고 응답한 비율
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[그림 4]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중요도 변화
I 주 I
1) 찬성률(%)은 7점 척도에서 ‘⑤
중요하다~⑦매우 중요하다’라
고 응답한 비율
2) *: p<0.1, **: p<0.05, ***: 
p<0.01로 7점 척도의 평균 값 
차이를 나타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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